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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중국 현지 싱크탱크 방문
 

- 민생경제대책위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경제시찰 일정”

-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중국 현지 경제상황 살핀다

- 대중무역적자 장기화에 따른 대안 탐색 취지 반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소속 의원 5명의 중국 방

문 일정에 대해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포함

된 방중단을 구성해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

다.

  이는 두 달 전부터 추진된 일정으로, 현지 핵심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방중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

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한다. 

  방중단은 방문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최근 대중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중국 내

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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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내용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대우 해소 △한국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인적교류 확대 등

이 담긴다. 

  또한 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발전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방중단은 “오래전부터 경제 싱크탱크 중심으로 방문 일정을 구성했고 중국 정

부 관계자와의 접촉은 경제·무역 담당자 위주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귀

국 후 기자간담회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끝/


